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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십 년간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는 연비 규

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효율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가솔린 엔진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 

저감 원인을 줄이는 방향의 복잡한 신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엔진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 접목에 따른 효율 향상 극대화를 위해서는 설계 및 제어 전략의 최적화가 필

수적이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최적화를 모두 실험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개발 비용 및 기간 측면에서 어려움

이 따른다. 이에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 1차원 시뮬레이션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1차원 시뮬레이션은 엔진 시스템 전체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차원 시뮬레이션의 결과의 정확도는 3차원 시뮬레이션 대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1차원 시뮬레이션의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소 모델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가솔린 

엔진에서의 연소 특성은 난류 강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연소 모델에서는 난류 강도의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한다. 이에 난류 강도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난류 강도 예측 모델들은 기존 모델 대비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다량의 모델 

상수를 포함하거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특정 엔진에 대하여 특수하게 계산되어야 하는 함수를 포

함하고 있어 모델의 범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엔진 개발 단계에서 모델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모델에 요구되는 모델 상수의 개수 및 별도의 모델 입력 값이 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입력 값만으로도 다양한 엔진의 난류 강도 변화 추이를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준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0차원 난류 강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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